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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건설 사업장 부담 줄인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
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를 위임
받아 대행하는 경우, 공제회가 해당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
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업무대행기관이 신고대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or.kr)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원활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대행기관 교육과 
시범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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